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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됐다. 25일 개최된 2004년 제9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KT노동조합과 KTF노동조합이 가맹돼 있는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의 민주노총 가입을 승인했다.

한국의 IT산업은 그 기술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IMF 이후 급속히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되살린 것이 IT산업이다. 대표적인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그 기술력과 가구당 가입자율이 세계 최고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현재 거의 모든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한시라도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남발함으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기회를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 가속시켜 왔으며, 정부는 수차례 이벤트성 지원약속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 육성분야에 대해서는 유효경쟁 또는 후발업체 보호라는 명목으로 신성장을 가로 막아왔다. 

또한 이처럼 IT산업이 겉은 화려하지만 내적으로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도급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제 IT노동자들의 단결은 역사적인 요구와 흐름이 되었다. 

이로인하여 지난 7월30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은 창립식을 통하여 IT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IT산업 노동자의 대동단결을 통해 한국 IT노동자 단결의 구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IT연맹을 창립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산하 IT연맹은 안으로는 IT산업노동자의 구심으로 그 지위를 공공히 하고 업종별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며, 밖으로는 정부의 통신정책 등에 적극 대응해 정통부의 잘못된 정책 등을 지적하고 수정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합리성을 기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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